
- 1 -

 

                보도자료 [ ]
!" #$"%&"'()*" +,-./0" 1 23 4504520 124 1802 : 02-739-7285 : 02-735-9400 http://media.nodong.org・ ・ ・

 2022. 6. 14.  
6"""7 89,:;<=,:

>"""? @AB"CD"EF"

G """7 2,-.HI?J"

정부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, . 

!      

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 으로부터 넘겨받은 신문 매체 분야의 정부광고 기본 분류 및 분석 자료를   ( )
공개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지신노협 와 정보공개센터는 년 월 언론재단에 . ( ) 2020 6
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으나 언론재단은 영업비밀이다 언론사의 광고비 인상 요구에 대한 우려가 “ ” “
있다 등을 핑계로 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지신노협 등은 같은 해 월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” . 10 ‘
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’ . 

그 결과 지난해 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재단에 년 월부터 년 월의 공공기관 광고집행 내역을   11 2016 1 2020 5
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이 공개하는 자료는 당시에 받. ( )
은 약 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광고주와 매체 형태에 따라 재분류하고 기본적인 지표들 매체별 광고주별 31 ( , 
점유율 등 을 추출한 것입니다) . 

광고주 분류 총 개 는 정부광고 업무편람에 명시된 정부기관과 공공법인 분류를 따랐고 각 기관과 법  ( 3,176 ) , 
인의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해 분류했습니다 일시적인 행사조직위원회 등 분류가 어려운 광고주는 . 
보류 처리했습니다 신문 매체 분류 총 개 는 협회의 회원 현황에 따라 분류했고 이외에는 보류 처. ( 1,095 ) ABC , 
리했습니다 이후 광고주 분류별 개별 광고주별 광고료 액수와 신문 분류별 개별 신문별 광고료 액수 등 포괄. , , 
적인 정보를 추출했습니다. 

년부터 년까지 신문매체에 집행된 정부광고료는 연평균 억 수준이었습니다 이중 일간신문  2016 2019 2,193 . 
중앙지 이 평균 억 원가량을 수주하며 전체의 를 점유했고 지역일간신문 억 원 일반( ) 1,115 52.8% , 833 (38%), 

주간신문 억 원 지역주간신문 억 원 으로 나타났습니다33 (3.8%), 36 (4.2%) . 

일간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년 평균 억가량을 수주해 전체 광고료의 를 점유했고 중앙일보 억   4 95 4.3% , 84
원 조선일보 억 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각각 억 원 을 차지했습니다(3.8%), 83 (3.7%), 57 (2.6%)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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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기간 가장 광고료를 많이 집행한 광고주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이들은 년 평균 약 억 원을 지  . 4 1,012
출하며 전체의 를 점유했습니다46.1% . 
이어 공공기관이 억 원으로 를 지방공기업이 억 원으로 를 국가기관이 억 원으로   819 37.4% , 135 6.2% , 80

를 그리고 교육감이 억 원으로 를 점유했습니다3.7% , 77 3.5% . 
공공기관 광고주 중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년 평균 약 억 원을 집행해 전체의 를 차지했고 한국토  4 123 5.6% , 

지주택공사가 억 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억 원으로 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85 3.8%, 47 2.1% . 
북도청이 년 평균 약 억 원으로 를 대구시청이 억 원으로 를 서울시청이 억 원으로 를 4 75 3.4% , 54 2.4% , 49 2.2%
점유했습니다. 

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광고 집행 투명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어떤 광고주가 어떤 매체에 광  “ . 
고비를 얼마 만큼 집행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큰 발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광고 집행의 근거나 . 
미디어랩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재단의 전략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이 자료가 언론계와 학계의 검토. 
와 분석을 통해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재고하고 질 높은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도모하는, 
데 기여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” .

언론노조와 함께 소송에 참가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활동가는 정부 광고 내역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  “
공정보임에도 언론재단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겪은 다음에야 공개되었다 앞으로는 언론과 . 
정부 광고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과 국민 누구나 정부 광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부 광고 공개 
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도 언론도 모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도 받을 수 있다 라고 당. ”
부했습니다

분석자료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.※

파일 열람 및 다운로드 링크 :  http://media.nodong.org/bbs/view.html?idxno=123908&sc_category=


